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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조류인플루엔자(AI)가빈발했던장

흥의다솔계열농장에서또AI 바이러스가

검출됐다 지난 15일부터 무려 7건이 다솔

계열농장에서만집중적으로발생했다

29일전남도에따르면이날오전장흥군

용산면 다솔 계열 육용 오리 농장에서 출

하전검사중H5형바이러스가검출됐다

방역당국은이농장에서키우는오리 2

만2000마리를살처분할계획이다 장흥에

서는 지난 15일 부산면의 인접한 오리 농

장 3곳 22일 용산면 1곳등 4개다솔계열

농장에서AI가잇따라발생했다

이번에발생한농장은지난22일발생지

와 33떨어진것으로알려졌다 다솔계

열농장일제검사가진행된지난 21일 검

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전남에서

는 고병원성 확진 전인 이번 농장을 제외

하고지난해 11월 이후 모두 35건의 AI가

발생했다 발생 농장 가운데 16곳은 다솔

계열이었다 윤현석기자chadol@

이번엔장흥또오리농장AI

오늘의날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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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전 오후
풍향 파고() 풍향

서해
남부

앞바다 북북동 0510 북서북
먼바다 북북동 0515 북서북

남해
서부

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
먼바다(동) 북서북 1015 북서북

파고()
0510
1015
0510
0515

�바다날씨

먼바다(서) 북서북 0515 북서북 1015

�물때

목포
0853 0342
2110 1558

여수
0421 1041
1641 2305

간조 만조

�주간날씨

31(금) 41(토) 2(일) 3(월) 4(화) 5(수) 6(목)

� � � � � � �
614 614 315 418 420 719 819

광 주 맑은뒤흐림

목 포 맑은뒤흐림

여 수 맑은뒤흐림

완 도 맑은뒤흐림

구 례 맑은뒤흐림

강 진 맑은뒤흐림

해 남 맑은뒤흐림

장 성 맑은뒤흐림

나 주 맑은뒤흐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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맑은뒤흐림

보 성

순 천

영 광

전 주

군 산

남 원

흑산도

진 도

�지역별날씨 ���

해뜸 0622

해짐 1852
�� 0753

�� 2117

반가운햇살

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

식중독

자외선

피부질환

� �

조선대를 비롯 체육특기생이 100명

이상인전국 17개대학이수업에참여하

지않거나시험을치르지않은체육특기

생들에출석을인정해주고학점을주는

등 허술하게 학사 관리를 해 온 것으로

교육부조사결과확인됐다

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

까지 조선대한국체대용인대연세대

등 전국 17개 학교의 학사관리 실태를

조사한 결과 부당하게 학점을 취득한

체육특기자를 포함 시험과제물을 대

신해응시하거나제출한학생 학사관리

를 허술하게 해온 교수강사 등을 확인

했다고 29일밝혔다

교육부는 우선 고려대연세대한양

대성균관대의 경우 1996년 이후 입학

한 체육특기생 가운데 학사경고가 3회

이상 누적됐음에도 제적하도록 규정한

학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

학교별로는 고려대가 236명 연세대가

123명 한양대가 27명 성균관대가 8명

이다

교육부는또▲재학중프로구단에입

단해학교수업과시험참여가어려운데

도출석과성적이인정된경우(9개대학

학생 57명 교수 370명) ▲시험과제물

대리응시(5개대학 교수 5명 학생 8명)

▲장기입원 재활치료로수업에불참했

지만출석학점 인정(6개 대학 학생 25

명 교수 98명) ▲출석일수미달에도학

점부여(13개 대학 학생 417명 교수 52

명) 등의 부실한학사관리 사례를 파악

했다고밝혔다

교육부는 개인 소명과 이의제기 절차

등을거쳐구체적인처분수위를정하는

한편 조사결과를바탕으로체육특기자

학사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

다 김지을기자 dok2000@

전국에 제2의 정유라 수두룩

체육특기생학사관리실태조사무시험불출석학점인정

전남대농대를졸업한이모(27)씨는 2년

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올해 초 동강

대스마트무인항공과에재입학했다 평소

흥미를 갖고 있던 드론 관련 산업에 늦기

전에진출하기위해서다

목포대법학과를나와간호조무사로일

하던신모(38)씨도올해초동강대간호학

과에 입학했다 이른 바 유턴(uturn)족

(族)인 셈이다 신씨는 취업에 도움이 안

되는 4년제 학사 학위를 따기보다는실속

을 챙기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전문대 문

을두드렸다

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29일 발표

한 2017학년도전문대학입시결과에따

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대에 재

입학한 유턴 입학생은 1453명으로 역대

최고치를기록했다

전문대유턴입학생은▲2012년 1102명

▲2013년 1253명▲2014년 1283명▲2015

년 1379명 ▲2016년 1395명 ▲2017년

1453명등으로증가세를멈추지않고있다

유턴입학생들의선호학과는간호계열에

604명(42%)이 입학 1순위로 꼽혔고 보건

226명(16%) 응용예술101명(7%) 경영경

제58명(4%)복지58명(4%)순이었다

취업에도움안되는 4년제학사학위보

다는실속을챙기는것이낫다는것이다

광주에서도 올 해 136명이 전남에서는

106명이 4년제를 다니거나 졸업한 뒤 전

문대로다시입학한 유턴 입학생으로나

타났다 조선이공대학은 생명환경화공과

에만 25명이몰리는등 36명의 유턴족이

몰려 광주전남 전문대 중 가장 많았다

조선간호대 간호학과(33명) 기독간호대

간호과(19명) 등 보건계열도 선호 학과로

꼽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@

올전문대 U턴족 역대 최고

동물원 문을 닫게 한 AI 주범으로 눈

총을 받고 있는 기러기들은 어떤 모습일

까? 최근남편을잃은기린 아린(아름다

운기린)이는어떻게지낼까?

광주 우치동물원이 고병원성 조류인플

루엔자(AI)을 이겨내고문을 닫은지 101

일만인 30일재개장한다

29일찾은우치동물원은평온했다 동물

원에서제일덩치큰먹보코끼리모녀 봉

과 우리는추운날씨탓인지집밖으로나

오지 않았다 이 모녀가 하루에 먹는 식사

량은 200이다 먹보 딸 우리는 먹보답

게 하수구 물까지 먹어치운다 밥을 주지

않으면소리를 뿌우지르며화를내는등

괴팍한 성질도 여전하다 이들 모녀는 10

kg짜리사과 3박스는거뜬히먹어치운다

1kg짜리단호박 30개도순식간이다

아이들에게가장인기가많지만사납고

무서운 동물은 뱅갈 호랑이다 인도 호랑

이라고도불리며몸무게가 200이다 이

뱅갈호랑이가 지난해 친구들까지 물어죽

이는 등 악행을 일삼자 동물원 측은 혼자

유배보냈다

동물원 마스코트였던 기린 아린은 지

난달 남편 마린을 떠나보내고 사육사를

홀로 쓸쓸히 거닐고 있다 동물원 측은

예산문제 때문에 당분간은 수컷 기린을

들여올계획이없다고밝혔다

사람과가장많이닮은침팬지 대원은

여자만보면환호한다 먹을것을주지않

으면자신의 똥을던지는등만행을부리

지만여자관람객만오면얌전해진다

가슴에커다란V자털무늬가있는반달

가슴곰은 이제 막 겨울잠에서 깼다 장장

3개월간밥도먹지않고잠을잤다

다친동물들도눈에띄었다 4개의뿔이

하늘로높이솟은 수컷꽃사슴은서열다

툼에서 패해 다리를 다쳤다 이 꽃사슴은

최근 서열 2위의 설움을끝장내려쿠데타

를 일으켰다 무리의 모든 암사슴을 거느

리는특권도욕심이났다 하지만 역부족

이었다 쿠데타는 실패했고 왼쪽다리에

부상만입고말았다

주로 나무 위에서 살며 밤을 좋아하는

다람쥐원숭이는 며칠 전 갑자기 추워진

날씨 탓에 꼬리에 동상이 걸려 꼬리를 잘

라내는수술을받았다

순한 양은원인모를부상으로다리에

깁스를하고있으며암컷 퓨마는왼눈에

다래끼가 나 빨간 눈으로 개장을 기다리

고있다 펠리컨 홍부리황새 관머리두리

미 캐나다기러기등이함께살고있는큰

물새장은손님맞이를위해공사중이다

우치동물원에는 벵갈호랑이침팬지

불곰수리부엉이가비알악어 등 총 134

종 730마리의 동물들이 어린이 친구들을

기다리고있다

성창민 우치동물원 진료담당은 AI 여

파로 100일간 임시휴장하는 바람에 아이

들에게 동물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지 못

해 너무 안타까웠다며 꽃피는 봄날 동

물원 문을 다시 여는 만큼 많이들 찾아달

라고당부했다

글사진전은재기자ej6621@

침팬지 대원 방문객에환호인기 짱 뱅갈호랑이늠름

펠리컨홍부리황새사는새장리모델링손님맞이분주

재개장을하루앞둔29일벵갈호랑이가사육사안에엎드려휴식을취하고있다

우치동물원오늘재개장

조선대교수직원동창회등으로구성된대학자치운영협의회는 29일오전

조선대본관앞에서결의대회를열고공익이사선임을촉구했다 이봉주교

수평의회장이이사회의결단을촉구하며삭발을하고있다 김진수기자 jeans@kwangjucokr

어린이친구들 날보러와요

조선대대자협공익이사선임촉구삭발

광주전남 242명보건계선호

집을나간여고생이 13일째행방불명

돼경찰이수사중이다

영광경찰은 지난 17일 밤 9시30분께

영광군 영광읍에서 고등학교 1학년 이

모(15)양이집을나간뒤연락이끊겨수

사에착수했다고 29일밝혔다

이양은이날학교와학원수업을마치

고 밤 9시께 야간자율학습을 하러 학교

에간다며집을나간것으로알려졌다

경찰은 오랫동안집에돌아오지않아

범죄연관성에대해서도수사중이다고

말했다 영광김민석기자mskim@

영광야자간여고생 13일째 행방불명


